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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뒤주의 개념과 역사

가을에 거둔 곡식을 갈무리하여 저장하는 가구를 뒤주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나락뒤주는 

야외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곡식을 담아 두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둘러막고 이엉으로 지붕

을 덮은 시설이다. 나락은 쌀을 뜻하는 말로 경남, 전라, 충청지역에서 주로 쓰인다. 나락

뒤주는 지역에 따라 나락두지(경상남도 영산), 두대통ㆍ볏두지(전라남도 보성), 둑집(전라북

도 진안)이라고 부른다.

뒤주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섬이나 멱서리에 담아 곳간에 쌓아두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섬 대신 가마니를 사용하다 근래에는 40킬로그램짜리 마대나 폴리비닐 포대를 사용한다. 

또 최근에는 콤바인으로 수확한 벼를 대형 포대나 탱크에 담아 곧바로 미곡 종합 처리장으

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건조하고 저장하는 가공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장화리 나락뒤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나락뒤주의 형태

      나락뒤주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마당 한 쪽에 두툼하게 짚을 깔고 짚으로 엮은 날개를 둘러 울을 세운 다음 그 안에 

나락을 채우고, 지붕은 빗물이 스미지 않도록 이엉을 덮고 꼭대기에는 고깔 모양의 덮개를 

덮는 방식의 일종의 임시저장고가 있다. 경상도에서는 이를 볏두지라고 하고, 전라도에서는 

둑집이라고도 부른다. 울을 짚으로 엮은 날개를 쓰지 않고 멍석으로 두르는 방식도 있다. 

      둘째, 한 칸 또는 서너 칸의 마치 작은 집처럼 지은 시설로, 사방의 벽을 널빤지로 



하고 한쪽 벽의 설주에 홈을 파서 여러 개의 쪽널을 차곡차곡 끼워 넣어 문으로 사용한다. 

지붕은 기와나 이엉으로 덮고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뒤주 바닥을 땅에서 30~50

센티미터를 띄운다. 집 모양의 나락뒤주에는 벽에 ‘적소성대(積小成大)’와 같은 글귀를 쓰거

나 주련으로 써서 기둥에 달기도 했다. 

      셋째, 살림집의 방 한 칸을 뒤주로 쓰는 방식으로 곡식을 꺼내는 문에는 쪽널을 끼

운다. 

      넷째, 대쪽으로 항아리처럼 큰 그릇을 만들고 틈새를 진흙으로 발라 나락이 새지 않

도록 하고, 앞쪽 가운데로는 쪽널 문을 낸다. 큰 것은 열 섬 이상의 나락을 갈무리할 수 

있다. 

 

독형 나락뒤주(좌)와 집형 나락뒤주(우) ⓒ 한국농기구도감

3. 여러 갈무리 방법

나락뒤주와 비슷한 형태로는 통가리가 있다. 통가리는 쑥대나 싸리, 뜸 따위를 새끼로 엮어 

땅에 둥글게 둘러치고 그 안에 감자 따위의 곡식을 채워 쌓은 더미이다. 주로 감자나 고구

마 같은 작물을 갈무리하는데 사용하며, 지역에 따라 벼와 보리 같은 곡식을 저장하기도 

하였다.

통가리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설치하는 일종의 시설물로 싸리, 수수깡, 쑥대 따위로 촘촘

히 엮은 발로 울을 만들어 그 안에 농산물을 담아 저장한다. 곡식을 저장하는 통가리는 짚

으로 울을 만든다.



 <통가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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